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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relationship between people’s inferiority complex and SNS addiction 

proneness, and examined the mediating models of self-presentational motives moderated by perceived 

differences in self-worth between reality and online game community (DSRGC). Participants in the 

study were 293 male and female adults aged 19 or older who were selected by convenience sampling 

through the online survey. PROCESS Macro 3.5 Model 4 and 7 was used for analyses of mediating 

effect and moderated mediating effect. Results revealed that inferiority complex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elf-presentational motives, DSRGC, and SNS addiction proneness, while self-

presentational motives and DSRGC were positive correlated with SNS addiction proneness. In a 

moderated mediating model for SNS addiction proneness, there was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of 

inferiority complex and DSRGC on self-presentational motives, and conditionally indirect effect of 

inferiority via self-presentational motives was only significant in groups with low DSRGC. These 

findings suggest that only when people have low DSRGC, the mediating effect of self-presentational 

motives is significant in relation of inferiority complex and SNS addiction proneness. In particular, 

DSRGC moderates the influence of inferiority complex on self-presentational mo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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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열등감과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를 탐색하고, 그 관계를 자기제시동기가 

매개하는 것을 현실과 온라인게임 커뮤니티에서의 자기가치 차이(DSRGC)의 인식이 조절하는 

모형을 검증하였다. 참여자는 편의표본조사에서 설문에 응답한 19세 이상의 남녀 성인이었다. 

매개효과와 조절된 매개효과는 PROCESS Macro 3.5 모델4와 모델7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열등감은 자기제시동기, DSRGC 및 SNS 중독경향성과 정적인 관계가 있었으며, 

자기제시동기와 DSRGC도 SNS 중독경향성과 정적인 관계가 있었다. SNS 중독경향성에 대한 

조절된 매개모형에서는 자기제시동기에 대한 열등감과 DSRGC 간의 상호작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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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였는데, DSRGC가 낮은 집단에서만 자기제시동기를 통한 열등감의 간접효과가 조건부로 

유의하였다. 이런 결과는 열등감과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 대한 자기제시동기의 

매개효과가 DSRGC가 낮은 사람들에게서만 유의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더 구체적으로는 

DSRGC가 자기제시동기에 대한 열등감의 영향력을 조절한다는 것이다.  

 

핵심어: 열등감, 자기제시, 현실왜곡, SNS 중독 

 

1. 서론 

인류 역사상 그리 오래전부터는 아니지만 인간이 스마트기기라고 불리는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여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로 타인과 소통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1]. 

SNS는 사람들이 개인사, 관심사, 개인의 의견 등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사회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다[2]. SNS에는 글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자신이나 자신의 의견을 알릴 수 있어 개인이 자신을 타인에게 알리고 여러 

사람과 소통하며 대인관계를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양한 역기능도 있다[3]. 

예를 들어, SNS에 몰입하면 일터에서 생산력이 감소할 수 있으며 SNS를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면 사용자에게 다양한 정신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4,5].   

더 나아가 알코올, 담배, 도박 등에 중독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SNS에도 중독될 수 

있다[6]. SNS에 과몰입하게 되었을 때 조절(Control)이 어렵고, 강한 욕구를 가지고 

강박적으로 그것을 사용(Compulsion)되며, 해로운 결과(Consequence)가 생겨도 계속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중독의 3C 조건을 충족한다[7]. 소속감을 느끼게 하고 쉽게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SNS의 특성이 다양한 동기를 자극하여 개인이 그것에 중독되게 만들 수 

있다[8]. 그런 이유에서 10여 년 전부터 SNS 중독의 폐해가 보고되면서 학자들이 

주목하기 시작하였다[9]. 지금까지 연구된 바에 따르면 SNS 중독은 불안장애나 

우울장애와 같은 정신장애 원인이 될 수도 있으며, 청소년의 사이버폭력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의 웰빙 수준을 낮출 수도 있다[10,11,12,13]. 이렇게 SNS 중독도 개인의 

삶을 크게 위협한다. SNS 중독을 중재하고자 한다면 그것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원인을 

알아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SNS 중독경향성과 관련된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사람들은 타인에게 자신을 긍정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도 인터넷이나 SNS를 

사용한다[14]. 특히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이 SNS를 통해 자신을 긍정적으로 나타내고자 

할 가능성이 크다. 수치심이 강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SNS에 중독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13,15]. 열등감이 강한 청소년이 스마트폰에 중독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연구되었고[16], 열등감이 강할수록 대학생들이 인스타그램(Instagram)에 더 몰입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었다[17]. 또한 한 연구에서는 열등감이 강하면 젊은 성인들이 

SNS를 사용하고자 하는 동기 수준이 높았다[18]. 이런 선행연구들은 열등감이 SNS 

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열등감과 SNS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열등감이 강한 사람들이 자기를 긍정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SNS를 

사용하고 그것에 중독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보상심리로 자기를 긍정적으로 나타내 보이려고 할 수 있다[19,20]. 다시 말해 열등감이 

자기를 긍정적으로 보이려는 자기제시동기를 가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열등감이 강한 사람들이 거부나 소외 당하는 것이 두려워 SNS에 몰입할 수 있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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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의 연구에서 확인되었는데[21,22], 그것은 SNS가 자기를 긍정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일 수 있다[2]. 자신을 긍정적으로 제시하고 하는 동기가 개인을 

셀프카메라 촬영, 속칭 셀카(selfie)에 몰입하게 만들 수 있다[23].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페이스북(Facebook)을 통해 자기제시를 하고자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2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제시동기가 열등감과 SNS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열등감이 자기를 제시하고자 하는 동기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과 온라인 

상에서의 자기가치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Higgins의 자기불일치이론(Self-

discrepancy theory)에서는 현실에서의 자기와 이상적인 자기가 차이가 크면 사람들이 

정서적 불편함과 심리적 혼란을 경험하고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고 

설명한다[25]. Walther는 가짜 자아가 투영된 가상의 자기(hyperpersonality)이론으로 

선택적으로 자기를 제시할 수 있는 온라인상에서의 대인관계를 설명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게임 커뮤니티에서의 자기를 가상의 자기라고 보았다[26]. 그리고 

현실과 온라인게임 커뮤니티에서의 자기가치 차이(DSRGC: differences in self-worth between 

reality and online game community)의 인식을 변인으로 채택하였다. 열등감 콤플렉스가 

가상세계에서의 정체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27]. 이에 본 

연구에서는 DSRGC가 자기제시동기가 열등감과 SNS 중독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을 

조절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DSRGC가 열등감에서 자기제기동기로 가는 

경로를 조절할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열등감, 자기제시동기, DSRGC 및 SNS 중독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열등감과 SNS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에서 자기제시동기의 매개효과와 DSRGC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기하였다. 첫째, 성인의 열등감이 자기제시동기, DSRGC 및 SNS 중독경향성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가? 둘째, 성인의 자기제시동기가 SNS 중독경향성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가? 

셋째, 성인의 자기제시동기가 열등감과 SNS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넷째, 

성인의 자기제시동기가 열등감과 SNS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을 DSRGC가 

조절하는가?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조절된 매개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조절된 매개 연구모형 

[Fig. 1] Moderated Mediating Model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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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대상은 편의표본추출로 온라인을 통한 설문에 참여한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온라인게임 경험이 있으면서 SNS를 사용하는 남녀 293명이다. 이들의 연령은 만 

19세에서 65세까지 분포되어 있었으며, 평균 연령은 29.80(SD=8.60)세였다. 남성보다 

여성이 온라인으로 설문에 응하는 경향성이 강해서 그런지 여성의 비율이 

75.8%(222명)로 높았다. 연령대는 19세나 20대가 174명(59.4%)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80명(27.3%), 40대 이상이 39명(13.3%)이었다.  

참여자 중 하루 1시간 미만 SNS를 사용하는 경우가 139명(47.4%)으로 가장 많았고, 

83명(28.3%)이 1시간에서 2시간 미만 사용하고, 44명(15.0%)은 2시간에서 3시간 미만으로 

사용하고, 27명(9.2%)은 3시간 이상을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들 중에 인스타그램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178명(60.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사람이 126명(43.0%)으로 많았고, 그다음으로 카카오스토리 60명(43.0%), 트위터 

27명(43.0%) 순이었다. 

모든 자료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글(google)의 설문 사이트를 통해 수집하였다. 설문 

과정에서 모든 문항에 응답하지 않으면 설문을 끝낼 수 없도록 하였으며, 온라인게임 

경험이 없거나 SNS 사용을 사용하지 않는 참여자는 설문을 참여하지 않도록 안내하였다. 

참여 홍보를 위해 네이버 카페와 다음 카페에 연구목적과 설문 방법을 포함한 참여 

안내문을 게시하였다. 또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에도 참여 홍보 글을 올리고, 

지인들에게 개인적으로 요청하여 설문에 참여하도록 독려하였다.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의를 받고 

승인(승인번호: 2-7001793-AB-N-012019054HR)을 얻었다. 그리고 연구 윤리를 준수하며 

자료를 수집하려고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 참여자에게 연구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받는 

절차를 거쳤다. 다만 온라인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서명받는 절차는 생략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3년간 보관한 후 폐기된다는 것을 참여자들에게 알렸으며 설문을 응하면서 

심리적 불편함이 느껴지면 언제나 설문에 응하는 것으로 그만둘 수 있음을 알렸다.  

 

2.2 연구 도구 

2.2.1 열등감 

참여자의 열등감은 김용만이 개발한 열등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28]. 이 

척도는 신체 및 외모 관련 열등감, 사회적 열등감, 가정 관련 열등감 그리고 학업 및 

지적 열등감과 같은 4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척도가 10개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어 총 40문항으로 열등감을 측정한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열등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문항 간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신체 및 외모 관련 

열등감이 .85, 사회적 열등감은 .87, 가정 관련 열등감 .85, 학업 및 지적 열등감은 .89, 

전체 문항은 .96이었다.  

 

2.2.2 자기제시동기  

타인들에게 자기를 제시하고자 하는 참여자들의 동기는 김남재가 개발한 자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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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29]. 이 척도가 측정하는 것은 대인관계에서 타인들부터 

좋은 평가나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 및 동기이다. 이 척도는 단일 요인 자기제시동기를 

총 27문항으로 측정한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제시동기가 강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문항 간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93으로 나타났다. 

 

2.2.3 현실과 온라인게임 커뮤니티의 자기가치 차이 

참여자들이 현실과 온라인게임 커뮤니티상에서의 자기가치 차이를 지각하는 

정도(perceived Difference in Self-worth between Reality and online Game Community: DSRGC)를 

측정하는 척도가 없기 때문에 질문지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현실보다 

게임 커뮤니티상에서 자기가치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 받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온라인게임 경험이 있고 SNS를 사용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집중집단면접(Focused Group Interview)과 심리학자의 자문을 통해 최종 8문항의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현실보다 온라인게임 커뮤니티에서 더 긍정적으로 

비추어진다,” “나는 현실보다 온라인게임 커뮤니티에서 능력을 더 인정받는다.” 등이 

있다. 이 문항들은 최대우도법과 사각회전을 통한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한 요인으로 

수렴되었고, 그 한 요인이 전체 변량의 78.9%를 설명하고 있었다(Eigen value = 6.31). 각 

문항은 6점 Likert 척도(0: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현실보다 온라인게임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가치를 더 인정받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 간 Cronbach’s α값은 .96이었다. 

 

2.2.4 SNS 중독경향성 

참여자들이 SNS에 중독된 수준은 조성현과 서경현이 개발한 SNS 중독경향성 척도로 

측정하였다[30]. 이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집착 및 금단증상(10문항), 

과잉소통과 몰입(7문항), 과도한 시간투자(3문항)와 같은 3개 하위요인을 측정한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4: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SNS에 더 중독될 경향성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문항 간 Cronbach's α값은 .94이었다. 

 

2.3 자료 분석 

G*Power 3.1로 예언변인 수와 유의수준 .01, 검정력 .95, 효과의 크기 .10일 때 최소 

표본 수가 250명 이상일 때 통계적 결론을 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20% 정도 

여유 있는 수준인 이백 명 후반대가 되었을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5.0과 PROCESS Macro 3.5로 분석하였다. SPSS Statistics로는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 및 문항간 내적 일치도를 산출하였고 적률상관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PROCESS Macro를 사용해서는 모델 4로 매개효과와 모델 

7번으로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부트스트래핑 5,000회와 95%의 신뢰구간을 

지정하여 분석하였고, 다중공선성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을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된 교차항이 투입되게 하였다. 조절효과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Johnson-Neyman 방식의 조명등 분석(floodlight analysis)도 하였다[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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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3.1 연구변인들 간의 관계 

우선 참여자들의 열등감, 자기제시동기, DSRGC 및 SNS 중독경향성 간의 상관이 

있는지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분석 전에 정규성(Normality)을 

점검하였는데, 왜도와 첨도의 절댓값이 각각 2와 7을 초과하지 않아 모수통계분석을 

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열등감은 SNS 중독경향성과 정적 상관이 있었고(r=0.399, p<0.001), 

자기제시동기(r=0.284, p<0.001)와 DSRGC(r=0.345, p<0.001)도 SNS 중독경향성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한편, 열등감은 자기제시동기(r=0.450, p<0.001)와 DSRGC(r=0.313, 

p<0.001)은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자기제시동기는 DSRGC와도 정적 상관을 

보였다(r=0.144, p<0.005). 

 

[표 1] 열등감, 자기제시동기, DSRGC 및 SNS 중독경향성 간의 상관행렬 (N=293) 

[Table 1] Correlational Matrix of Inferiority Complex, Self-Presentational Motives, Dsrgc, and Sns 

Addiction Proneness (N=293) 

Variables 1 2 3 4 

1. Inferiority complex 1    

2. Self-presentational motives 0.450*** 1    

3. DSRGC 0.313*** 0.144* 1  

4. SNS addiction proneness 0.399*** 0.284*** 0.345*** 1 

M 82.50 94.18 5.31 33.26 

SD 28.76 19.40 8.20 11.34 

Skewness 0.51 −0.62 1.71 0.71 

Kurtosis −0.31 1.14 2.14 −0.37 

*p<0.05, **p<0.01, ***p<0.001. 

 

3.2 SNS 중독경향성에 대한 매개모형 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열등감과 SNS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를 자기제시동기가 매개하는지를 

검증하였다 

[표 2]를 보면 이 모형에서는 열등감이 자기제시동기에 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B=0.303, p<0.001), SNS 중독경향성에 대한 직접적인 정적 효과도 

유의하였다(B=0.134, p<0.001). 또한 자기제시동기는 SNS 중독경향성에 유의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0.077, p<0.05). 이는 자기제시동기가 열등감과 SNS 

중독경향성을 부분적으로 매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에서 그런 매개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림에는 표준화된 경로계수 베타(β)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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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열등감과 SNS 중독경향성에 대한 자기제시동기의 매개효과 

[Table 2] Mediating Effect of Self-Presentational Motives on Inferiority Complex and Sns Addiction 

Proneness 

 

Variables B S.E. t LLCI ULCI 

 Mediating variable model (Outcome variable: Self-presentational motives) 

Constant 69.161 3.085 22.416*** 63.0881 75.2331 

Inferiority complex  0.303 0.035  8.586*** 0.2338  0.3728 

 Dependent variable model (Outcome variable: SNS addiction proneness) 

Constant 14.997 3.039 4.935***  9.0156 20.9788 

Inferiority complex 0.134 0.024 5.683*** 0.0876 0.1805 

Self-presentational motives 0.077 0.035 2.187* 0.0076 0.1453 

*p<0.05, ***p<0.001. 

Note. LLCI: lower level for confidence interval; ULCI: upper level for confidence interval. 

 

 

[그림 2] 열등감과 SNS 중독경향성에 대한 자기제시동기의 매개효과(β, 표준화 계수; * p < 

0.05, *** p < 0.001) 

[Fig. 2] Mediation Effect of Self-Presentational Motiv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feriority Complex 

and Sns Addiction Proneness (β, Standardized Coefficients; * P < 0.05, *** P < 0.001) 

 

3.3 SNS 중독경향성에 대한 조절된 매개모형 검증 결과 

이 연구에서는 열등감과 SNS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를 자기제시동기가 매개하는 것을 

DSRGC가 조절하는지를 검증하였다(표 3).  

분석 결과, 이 모형에서 DSRGC가 자기제시동기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B=0.157, p=0.252), 열등감과 DSRGC의 교차항은 이 모형에서 

유의하였다(B=−0.014, p<0.01). DSRGC의 조절된 매개지수는 −0.001이었는데, 부트스트랩의 

하한값과 상한값 간에도 0이 존재하지 않아 유의하였다. 이런 결과는 자기제시동기를 

통해 열등감이 SNS의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DSRGC가 조절한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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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열등감과 DSRGC의 교차항을 추가하였을 때 R2의 변화는 0.028이었고, 그 

변화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조절효과가 포함되면 매개모형의 설명력이 2.8% 

정도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 열등감과 SNS 중독경향성에 대한 자기제시동기를 통한 DSRGC의 조절된 매개효과  

[Table 3]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Dsrgc Through Self-Presentational Motives on Inferiority 

Complex and Sns Addiction Proneness 

 

Variables B S.E. t LLCI ULCI 

 Moderating effect model (Outcome variable: Self-presentational motives) 

Constant 95.191 1.047 90.883*** 93.1293 97.2523 

Inferiority complex 0.310 0.037 8.433***  0.2374 0.3820 

DSRGC   0.157 0.137 1.148 −0.1122 0.4260 

Inferiority complex × DSRGC −0.014 0.004 −3.230** −0.0221 −0.0054 

Increase of R2 with interaction 
R2 F 

0.028 10.432** 

Conditional effects of the focal predictor at values of the moderator (DSRGC) 

DSRGC Effect  S.E. t   LLCI   ULCI 

M – 1SD (−5.3106)   0.383  0.044 8.648*** 0.2955 0.4697 

M (0.0000)   0.310  0.037 8.433*** 0.2374 0.3820 

M + 1SD (8.1972) 0.197  0.049 4.019*** 0.1007 0.2939 

 Index of moderated mediation (DSRGC) 

DSRGC Index S.E.    LLCI    ULCI 

 −0.001 0.001    −0.0021    −0.0002 

Conditional indirect effects of self-presentational motives by DSRGC 

DSRGC Effect S.E.    LLCI    ULCI 

M – 1SD 0.029 0.122 0.0065 0.0547 

M 0.024 0.010 0.0051 0.0445 

M + 1SD 0.015 0.007 0.0030 0.0313 

**p<0.01, ***p<0.001. 

Note. LLCI: lower level for confidence interval; ULCI: upper level for confidence interval. 

 

부트스트랩핑 방식을 통하여 DSRGC에 따른 SNS 중독경향성에 대한 자기제시동기의 

조건부 간접효과(열등감 → 자기제시동기 → SNS 중독경향성)를 검증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DSRGC값이 −5.31(평균중심화, M − 1SD) 수준에서 부트스트랩의 하한값과 

상한값 간에 0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자기제시동기가 DSRGC값이 Z점수 −1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열등감과 SNS 중독경향성에 대한 자기제시동기의 매개효과가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비록 자기제시동기에 대한 열등감과 DSRGC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지만, DSRGC값이 8.20(평균중심화, M + 1SD) 수준에서의 

부트스트랩의 하한값과 상한값 간에도 0이 존재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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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그래서 조명등 분석(floodlight analysis)으로 조절변인인 DSRGC값의 전 범위에서의 

유의수준을 확인하였다. [표 4]를 보면 DSRGC값의 어느 영역에서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알 수 있다. 평균중심화한 DSRGC값이 13.2164 미만인 영역에서 열등감이 

자기제시동기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다. 역으로 DSRGC값이 13.2164 이상에서는 

열등감이 자기제시동기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완벽하게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DSRGC값이 감소할수록 열등감에 의해 자기제시동기를 더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조절변인의 값에 따른 조건부 효과의 유의영역  

[Table 4] Significance Area in Conditional Effects of the Focal Predictor at Values of the Moderator 

      Value of DSRGC Effect    S.E. t LLCI ULCI 

−5.3106 0.383 0.442   8.65*** 0.2955 0.4697 

−3.5606 0.359 0.041   8.84*** 0.2788 0.4384 

−1.8106 0.345 0.038   8.81*** 0.2598 0.4093 

−0.0606 0.311 0.037   8.45*** 0.2382 0.3829 

1.6894 0.287 0.037   7.74*** 0.2137 0.3594 

3.4394 0.263 0.039   6.78*** 0.1864 0.3387 

5.1894 0.239 0.042   5.72*** 0.1565 0.3206 

6.9394 0.215 0.046   4.69*** 0.1246 0.3045 

8.6894 0.191 0.051   3.77*** 0.0911 0.2899 

10.4394 0.167 0.056   2.98** 0.0565 0.2765 

12.1894 0.143 0.062  2.31* 0.0211 0.2639 

13.2164 0.128 0.065 1.97 0.0000 0.2568 

13.9394 0.119 0.068 1.75 −0.1021 0.0357 

15.6894 0.095 0.074 1.27 −0.0515 0.2404 

17.4394 0.070 0.081 0.87 −0.0884 0.2293 

19.1894 0.046 0.087 0.53 −0.1256 0.2184 

20.9394 0.022 0.094 0.24 −0.1630 0.2078 

22.6894 −0.002 0.101 −0.02 −0.2005 0.1973 

24.4394 −0.026 0.108 −0.24 −0.2383 0.1870 

26.1894 −0.050 0.115 −0.43 −0.2761 0.1768 

27.9394 −0.074 0.122 −0.60 −0.3140 0.1667 

29.6894 −0.098 0.129 −0.76 −0.3520 0.1567 

*p<0.05, **p<0.01, ***p<0.001. 

Note. LLCI: lower level for confidence interval; ULCI: upper level for confidence interval. 

 

자기제시동기에 대한 열등감과 DSRGC의 상호작용효과는 [그림 3]에서 볼 수 있다. 이 

모형에서는 DSRGC가 낮은 사람들(M – 1SD, Z점수 –1이하)은 DSRGC가 높은 사람들(M + 

1SD, Z점수 1이상)보다 열등감이 강했을 때 자기제시동기 수준이 높았으며, 열등감이 

약했을 때 자기제시동기가 수준이 낮았다. 이는 DSRGC가 낮은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보다 열등감에 의해 자기제시동기가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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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자기제시동기에 대한 열등감과 DSRGC의 상호작용 

[Fig. 3] Interaction Effect of Inferiority Complex and Dsrgc on Self-Presentational Motives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게임 경험이 있고 SNS를 사용하고 있는 19세 이상의 성인의 

열등감, 자기제시동기, DSRGC 및 SNS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자기제시동기가 열등감을 매개하여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주는 경로를 분석하고, 그 

매개효과를 DSRGC가 조절하는지를 검증하였으며,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 그리고 

그런 결과들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열등감이 높을수록 성인들이 SNS에 중독되는 경향이 강했다. 이런 

결과는 SNS에 열등감을 해소해 줄 어떤 요소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손재환의 

연구에서는 열등감이 강한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경향이 강했는데[16], 본 

연구의 결과는 스마트폰에 중독된 그들이 게임뿐 아니라 SNS에 몰입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32]. 성인의 SNS 중독경향성을 열등감이 16%가량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SNS 중독을 중재하고자 하는 정신건강실무자나 중독전문가들이 

내담자의 열등감을 평가하여 그 수준이 높을 경우 임상적으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추후에는 SNS의 어떤 요소가 사용자에게 열등감 해소를 위한 

동기를 가지게 하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기제시동기가 강할수록 성인들의 SNS 중독경향성 수준이 높았다. 이는 자기를 

긍정적으로 제시하고 싶은 동기가 개인을 SNS에 과몰입하게 만들 수 있음을 암시한다. 

선행연구에서 자기제시동기가 강하면 셀카에 중독되는 경향이 강했는데[23], 본 연구의 

결과는 사람들이 셀카로 찍은 영상을 SNS에 업로드하여 자기를 긍정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동기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기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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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모증후군과 상관이 있을 수 있다[33]. 다시 말해, 사람들이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뒤쳐지지 않으려고 SNS를 통해 자신을 긍정적으로 제시하는 것일 수 있다. 이런 결과는 

SNS 중독을 중재하고자 한다면 자기제시가 SNS 사용의 원인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제시동기가 열등감을 매개하여 성인의 SNS 중독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열등감이 강한 사람들이 자기제시에 대한 동기가 강하고 그 결과 

SNS에 중독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거나 뒤처지지 

않고 하고자 하는 포모증후군이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제시를 위해 SNS에 

몰입하게 하는 원인일 수도 있다는 주장을 지지한다[34].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뒤처지지 않기 위해 SNS를 통해 현시대의 추세, 즉 트렌드를 참고할 수도 

있겠지만 SNS를 통해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시하고자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자기제시동기는 열등감과 SNS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만 매개하고 있었다. 이는 열등감이 SNS에 중독되게 만드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그것에 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현실과 온라인게임 커뮤니티에서의 자기가치의 차이 인식이 

클수록 성인들이 SNS에 중독되는 경향이 강했다. 자기불일치이론에서는 현실에서의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기보다 덜 가치 있다고 인식되면 부정정서를 느끼고 

심리적으로 혼란을 경험하여 그 차이를 감소시키려고 노력한다고 설명하는데[23], 본 

연구에서 현실보다 온라인게임 커뮤니티에서 자기가치가 더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면 

SNS에 더 몰입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SNS가 그 차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일 

것이다. DSRGC와 SNS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는 더 연구되어야겠지만, 본 연구 결과는SNS 

중독을 중재하고자 할 때 DSRGC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DSRGC가 열등감과 성인의 SNS 중독에 대한 자기제시동기의 

매개효과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DSRGC는 열등감과 자기제시동기 

간의 관계를 조절하고 있었다. 조명등 분석을 한 결과, 열등감과 SNS 중독에 대한 

자기제시동기의 매개효과는 DSRGC가 적은 집단에서만 유의하였다. 이는 DSRGC가 크면 

자기제시동기와는 상관없이 열등감에 의해SNS에 중독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실보다 

온라인게임 커뮤니티에서 자기가치를 더 인정받게 되면 자기제시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SNS에 몰입하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그런 점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연구들이 수행된다면 SNS에 중독된 성인이 DSRGC가 크면 그런 점들에 초점을 

맞추어 중재하고, DSRGC가 적으면 자기제시동기를 중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본 연구의 결과는 해석할 때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편의표본추출 방식으로 온라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면서 여성 참여자의 비율이 

높았다. 성별이 혼란변인의 조건에 들지 않아 성별로 연구모형을 보정하지는 않았지만, 

성별의 비율 차이를 감안하여 연구 결과를 해석해야 한다. 둘째, 인과의 방향이 포함된 

매개모형을 분석하고 인과관계를 가정하고 연구 결과를 논의하였으나 상관연구의 결과로 

인과관계를 결론지을 수는 없다. 셋째, 열등감이나 SNS 중독경향성을 측정할 때 사회적 

요망도(social desirability)가 작용하며 참여자들이 질문에 소극적으로 반응했을 수도 있다. 

넷째, DSRGC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없어 질문지를 개발하여 연구하였는데, 

문항개발과 타당화 과정이 척도개발 연구처럼 완벽할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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